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 - 연료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 

인도네시아의 섬유 산업은 상류ㆍ중류ㆍ하류의 모든 분야를 그런대로 갖

추고 있는 풀셋형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잘 

제휴하고 있지 않아 강점을 적절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

시아의 섬유 산업에서는 급격한 코스트 상승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삭감하여 섬유 연료 가격

이 급등하는 데 따르는 연료비의 급상승이 사업 채산을 압박하고, 업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료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인도네시아 섬

유 산업은 본래 갖고 있는 상ㆍ중ㆍ하류의 구조를 조화롭게 살리는 것이 큰 

과제이다. 

 ◎ 연료유가의 급등이 타격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영 석유 회사인 플타미나가 산업에 공급해 주는 석유 

연료 제품에 대하여 정부 예산의 보조금으로 가격을 싸게 유지해 왔는데, 

2005년의 국제 원유 가격 급상승으로 정부 부담이 급증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조금을 삭감ㆍ폐지하게 되어 석유 연료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보

조금 폐지는 인도네시아의 매크로 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으로 평가되나, 당면한 기업 활동이나 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공장의 자가 발전에 사용되는 산업용 디젤유 ‘솔라르’의 경우에 2005년 8

월 1리터에 1,650루피아하던 것이 2,200루피아로 33% 올랐는데, 다시 8월에

는 5,380루피아로 단숨에 145%나 올라, 다 합하면 3.3배로 올랐다(8월의 인상 

폭은 130~150%로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10월에는 생활용 연료유가를 평균 126% 인상한데 따라 공공 교통 기관을 

비롯한 각 단계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2005년에는 17.11%의 인플레

율이 되어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중앙 은행인 

인도네시아 은행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을 채용하였다. 인

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자동 이륜의 판매는 연간 자동차 

50만대, 자동 이륜 500만대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연료고와 론(loan) 

금리 폭등으로 2005년 10월부터 급속히 위축되었다. 2006년 1월의 판매 대수

는 전년 동기보다도 40%가 줄었고 가전 제품의 축소도 심하였다. 

 ◎ 연료 전환을 적극 추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을 살펴보면, 데이진(帝人)계 폴리

에스터 섬유 합판인 데이진 인도네시아 파이버 코퍼레이션(TIFICO)는 석탄 

보일러의 1만 5천kW 자가 발전 설비 두 대를 2006년 4월에 가동하기 시작하

였다. 그럼으로써 연간 20억~25억엔의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천연 

가스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2007년에는 스마트라로부터의 천연 가스 파이

프 라인을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공장까지 연장시키게 된다. 

TIFICO는 중유에서 석탄으로 전환함으로써 코스트 경쟁력을 향상시킨 다

음 2007년 초에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설비의 스크랩 앤 빌드(scrap & build ; 

구시설 폐기하고 신시설로 교체)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노후화한 2공정 방

식의 FOY(延伸絲) 설비를 줄이고 새로운 POY(部分延伸絲), TY(延伸仮撚絲)설

비를 배치식 중합 설비에서 연속식으로 바꾸는 것도 과제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도레이 그룹도 합섬 공장에서 1만 5천kW의 석탄 자가 발전 

설비 두 대(합계 3만kW)를 가동하여 3개 계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그룹의 폴리에스터ㆍ면 혼방 방식의 이스턴 텍스(Eastern Tex)도 석탄 발전 



설비를 바꾸려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 방직염 합판

의 센츄리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센텍스)는 연료를 천연 가스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도레이 그룹의 주요 섬유 5개사의 연료 절약액은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연간 1,400억 루피아가 된다. ♣ 


